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

                                                          성 명: 방순정
                                  주 소: 성남시 중원구 도촌북로 506-903
                                                       연락처: 010.3528.5189

우선, 함께 하셨던 자매님의 병환이 신속히 회복되고 온전히 되시길 기도합니다.

평화나무, 지상파 3사 외 모든 언론의 왜곡되고 자극적인 보도를 정정하고 진실을 알려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각 언론들은 이 보도가 나가기 전에 얼마나 팩트체크를 했는지 묻습니다. 몇몇사람의 이야기를 근거하여 교회의 모든 성도가 세뇌된 사람으로, 비상식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들을 보면서 언론사들은 진실,사실과 관계없이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퍼나르기 바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살까지 눈에 보이는것 외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 과학도였으나, 빛과 진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대로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삶의 본을 보여준 목사님과 사모님이 있었고, 그 외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데 자신들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같이 있어보면 사실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기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길이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인내로 17년 동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 또한 LTC 훈련을 3번을 했지만, 고난 훈련을 기사글처럼 비인격적, 비상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임시간엔 비장함도 있었지만 성경을 삶으로 적용한 것, 그리고 고난 훈련한 것들을 서로 나누며 웃으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은 사실 여부관계없이 빛과 진리교회를 가혹한 비상식적인 훈련을 시킨 엽기교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의 글과 성도들의 진실된 글들을 세뇌된 결과로 취급하고 왜곡시킬까 염려됩니다.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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